
 
 

 

 
 
 
 
허리케인 희생자를 돕기 위한 대한민국의 지원에 감사 

 
마크 민튼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오늘 외교통상부를 방문하여 유명환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뉴 올리언스와 기타 지역에 있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복구 지원금 3 천만달러 및 현물을 지원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와 미국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유명환 차관과 접견한 자리에서 민튼 대사 대리는 대한민국의 
이와같은 큰 지원은 한미 양국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굳건한 유대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튼 대사 대리와 유명환 
차관은 또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U.S. Grateful for Korean Aid to Hurricane Victims 
 
 
Today Chargé d'Affaires Mark Minton called on Vice Minister Yu Myung-Hwan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o express the appreciation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the American people for the $30 million in cash and in-kind assistance which the Korean 
Government is offering to help victims of Hurricane Katrina in New Orleans and other affected 
areas. 
 
During the meeting, the Chargé noted with gratitude the significant level of aid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 offer is an expression of the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s and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The Chargé and the Vice Foreign Minister also 
discussed ways to ensure prompt delivery of the aid. 
 
 

 

U.S. Embassy, Seoul, Korea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  
Tel:  397-4637, 4630; Fax: 790-9268 
 

PRESS RELEASE 
보    도     자    료 

September 5, 2005 
05-32 

 


